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1. 다문화주의란?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국가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캐나다가 1971년 

문화주의 조례(Multiculturalism Act)를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대문화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그 용어가 

확산되었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등장하였지만 나라마다 다문화주의를 채용한 원인과 

다문화주의를 발전시킨 과정은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불어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2006년 이후로 다문화주의가 부각되었다.

2.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 

2006년 4월 건강 가정 시민 연대가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용어는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

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로 인해 파생된 다문화 가정은 초기에는 외국인 남성과 국내 여성과의 결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남성과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말부터 농촌 지역에 불기 시작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붐에 의해 본격화되더니 2004년에는 전체 농어촌지역의 결혼 건수의 27.4%에 해당할 만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혼열 아동의 증가로 이어져,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아시안계 한국인 혼혈아인 ‘코시안(Kosian)'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시안의 수는 2029년에 이르면, 무려 신생아3명 중 1명 꼴인 167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3)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새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 하에서 

생활해 옴으로써 생기는 사회 문화적 적응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의 한국 정착의 중요한 요소는 취업이기는 하지만 직장을 얻더라도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은 

각각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한국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를 들 수 있고, 2세대는 한국내에서 출생

하고 성장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1.5세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유아기를 보내고 한국에서 초·중등학교의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3. 다양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면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주민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도 모두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며, 사회 각 곳에서 나름

대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국제결혼, 유학생, 경제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나, 관습 차이, 언어

차이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거주한다고 해서 모국어나 문화를 

버리고 한국에 동화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인 색깔과 

그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의 국가의 

서열(경제적인 또는 국력의 측면에서)이나 임의적인 문화적 우월성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를 서열화하거나 

한국문화보다 저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